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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면 더욱 재미있는 
발레의 역사

발레의 탄생

발레는 르네상스시대에 이탈리아의 궁정 연회에서 탄생하였다. ‘발

레’라는 단어는 프랑스어로 ‘춤추다’라는 의미로 무도장을 뜻하는 이

탈리아어 ‘Ballo’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발레는 춤이 아닌 화려한 의상

을 입고 무도장에서 행진을 하던 것에 불과했지만 왕실과 귀족이 그

들의 권력과 부를 자랑하기 위해 즐겼던 사교춤으로 때로는 정치적

인 도구로 이용되었다. 

르네상스 시대에 많은 후원을 통해 이탈리아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메디치 가문은 딸인 캐서린 드 메디치(Catherine de Medici)를 

열네 살의 어린 나이에 프랑스의 왕 앙리 2세와 결혼시키며 발레를 

프랑스에 소개

했다. 그 후 1617

년 루이 13세는 

열 여섯 살의 어

린 나이에 본인

이 직접 안무하

여 발레 작품을 

만들기도 했는

데 이를 통해 자

신이 왕위를 계

승할 때가 왔다

는 것을 대외적

으로 알렸다. 

오늘날과 

같은 형식의 발

레를 만든 사람

은 루이 14세이다. 발레를 매우 사랑한 그는 매일 다섯 시간씩 연습하

여 발레 작품에 직접 출연하기도 했는데 <밤의 발레>라는 작품에서 태

양으로 등장하여 ‘태양왕’이라는 별칭을 가진다. 그는 발레를 체계적

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1661년 최초의 전문 발레 학교인 왕립무용학교

를 만들고 이때 발레의 기본 동작이 정형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발

레 용어가 불어로 통용된다. 이 왕립무용학교는 오늘날 프랑스의 파리 

오페라 발레 학교와 파리 오페라 발레단으로 발전되어 뿌리 깊은 전

통과 역사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즉, 루이 14세를 통해 귀족이 

춤추는 아마추어 시대가 끝나고 전문무용수가 배출되고 극장이 생겨

나면서 대중을 위한 발레로 발전하기 시작한 셈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발레 하면 러시아를 

떠올리는 이유는 바로 19세기 중반 유럽에서 오페라의 인기가 상승하

고 발레의 인기가 저물었기 때문이다. 러시아 표트르 대제는 서구화 

정책을 펼치면서 유럽의 모든 문화를 수입하면서 발레도 들여온다. 이

로써 발레의 중심지가 자연스럽게 유럽에서 러시아로 이동하면서 프

랑스와 이탈리아의 최고 무용수들과 지도교사들도 러시아에서 활동

하게 되는데 이들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프랑스 출신

의 안무가 마리위스 프티파이다.

그는 1862년 러시아 황실발레단의 안무가로 활동하면서 40년

간 러시아 발레를 최일선에서 이끌었는데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 작곡

가인 차이코프스키와 함께 많은 명작 발레를 만들며 웅장하고 화려한 

러시아의 고전 발레를 확립하였다. 발레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백

조의 호수>, 러시아 발레의 아카데믹한 스타일과 화려함을 갖추어 고

전 발레의 교과서라 불리는 <잠자는 숲 속의 미녀>, 크리스마스를 배

문 훈 숙

유니버설발레단 단장

태양왕 루이 14세 <밤의 발레 (Ballet de la nuit)>(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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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으로 한 연말 가족 발레로서 전 세계적으로 많

은 사랑을 받고 있는 <호두까기인형>, 스페인의 

열정 넘치는 희극 발레 <돈키호테>, 인도를 배경

으로 한 대형 드라마 발레 <라 바야데르>와 같은 

클래식 명작 발레가 바로 마리위스 프티파의 손

에 의해 러시아에서 탄생하여 오늘날까지 전 세

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발레 명작이다.  

발레는 치마 길이가 짧아진 역사

발레는 400년의 역사를 거쳐 오면서 많은 변화

를 겪는데 이 변화에 큰 영향을 준 것이 바로 무

용수의 신발이다. 왕실에서 시작된 발레는 여성

이 아닌 왕과 남성 중심이었지만 낭만 시대에 발

레리나들이 발끝에 서면서 여성 무용수가 발레 무대를 장악하기 시작

한다. 이때 여성 무용수들은 보다 더 가벼워 보이고 마치 날아다니는 

듯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뒤꿈치를 올리다가 끝내 발끝 위에 올라

서게 된다. 초기에는 특수한 신발이 없이 순간적으로 올라서고 내려

오는 것에 불과했지만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이 동작은 이탈

리아의 전설적인 발레리나 마리 탈리오니가 <라 실피드>라는 작품에

서 토 슈즈(Toe Shoes)를 신으며 완벽한 가벼움과 현실세계에 존재

하지 않는 이상적인 여성상을 보여줌으로써 단숨에 우상화되어 애호

가들은 그녀를 숭배하고 심지어 어떤 애호가는 그녀의 토슈즈를 구워 

먹기도 했다는 얘기도 전해져 내려온다. 

토 슈즈 이상으로 발레의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은 바로 발레리

나가 입는 의상 튀튀(Tutu)이다. 발레의 역사는 치마 길이가 짧아진 기

록이라는 말이 있는데 치마 길이만으로 고전 발레, 낭만 발레, 신 고

전 발레를 구분할 수 있다. 18세기 이탈리아 발레리나 마리 카마르고

는 당시 무대에서 절대로 발목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금기를 어기

고 치렁치렁한 치마를 과감히 발목 위의 길이로 잘라 여성 무용수가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의상으로부터 해방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한

번 짧아지기 시작한 치마 길이는 걷잡을 수 없이 짧아지며 낭만주의 

시절에는 종아리까지 오는 길이의 종 모양 치마인 로맨틱 튀튀로 발

전되고 그 후 무릎 밑까지 오는 세미 로맨틱 튀튀, 그리고 다리 전체

가 드러나는 클래식 튀튀로 탄생된다. 이 클래식 튀튀는 다리가 완전

히 드러나고 작은 실수와 결점까지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다리가 

예쁘지 않으면 입기 부담스러운 의상이다. 하지만 아름다운 다리가 

치렁치렁한 스커트 자락 밑에 갇혀 있었더라면 발레를 천상의 춤으로 

격상시킨 화려하고 환상적인 발 동작은 개발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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